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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

- 한-캐나다 안보·방산 협력 강화를 통한 호혜적 협력 기회 모색 -

-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 협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30, 수)「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안보·방산 협력,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금) 오타와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안보 대화가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향후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갖기에 이른 것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트뤼도 총리는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

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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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끝>


